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 한줄요약

세조가 간행한 〈월인석보〉에는 14개의 본생담이 수록돼 있다. 

이중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선우태자 본생담’이다. 이

는 북주시대 둔황 막고굴 제296호에 벽화로도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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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우애·인의 가치 보인 부처님 전생
수백 번의 희생과 보시를 통해 부처가 

되신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는 불교 경

전뿐만 아니라, 숭유억불을 정치와 교육

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조선왕실에서 

간행한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세조 5년(1459)에 간행되어 조선 전기 훈

민정음 연구와 불교학 및 문헌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월인석보(月

印釋譜)〉이다.  세조가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과 일찍 죽은 아들 의경세자를 위하

여 편찬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린 조

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사육신 

등 많은 신하를 죽인 끝에 당하는 정신적

인 고통, 회한과 무상(無常)의 깊은 수렁

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세종의 ‘월인

천강지곡’과 세조 자신이 지은 〈석보상

절(釋譜詳節)〉을 합편하여 만든 〈월인석

보〉는 간행 당시에는 대략 30권 정도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측하지만 현재 전

하는 것은 모두 19권이다. 

현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분률

(四分律)〉 〈현우경(賢愚經)〉 〈분별공덕

론(分別功德論)〉 〈다론(多論)〉 〈계단경

(戒壇經)〉 〈대품(大品)〉 〈지론(智論)〉 

〈갈마소(鞨磨疏)〉 〈십송률(十誦律)〉 등

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신미(信眉)·수미

(守眉)·홍준(弘濬)·학열(學悅)·학조

(學祖)·김수온(金守溫) 등이 세조의 명

을 받아 조선 초기에 유통된 중요 경전

을 취합하고 선별한 것으로 당시 불교 

경전의 수용 태도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내용은 석보(釋譜)란 이름에 맞게 석

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혹은 전생 이야

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한글

로 기록된 〈월인석보〉에 실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면 조선 전기 사회에서 정

치적 혹은 교육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

미를 지니고 있거나, 민간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월인석보〉에 현전하는 14개의 전생

담 중에는 지난 연재에서 다루었던 ‘수

대나태자 본생담’, ‘시비왕 본생담’, ‘사

신사호 본생담’, ‘인욕태자 본생담’ 등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이외에, 우

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선우태자(善友

太子) 본생담’이 실려있다. ‘선우태자 

본생담’은 14개의 본생담 중에서 이야기

가 가장 길며 18~19세기에 유행한 고전 

소설 〈적성의전(翟成義傳)〉의 내용과 거

의 같아서 간혹 ‘선우태자전’이라 칭하

며 15세기에 창작된 작자미상의 고전 소

설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우태

자 본생담’은 불교 경전을 원전으로 하

는 본생담이 분명하다.

〈월인석보〉에 기록된 ‘선우태자 본생

담’은 바라내국을 배경으로 마하라사왕

의 두 아들인 이복형제 선우태자와 악

우태자(惡友太子) 사이에 벌어지는 선

행과 형제간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이

다. 당연히 선우태자는 석존의 전생 인

물이며, 악업을 쌓고 선우태자를 시기하

여 해하려한 악우태자는 제바달다(提婆

達多, Devadatta)의 전생이다. 이러한 

‘선우태자 본생담’의 기원은 〈현우경〉 

제9권 ‘선사태자 입해품(善事太子 入海

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이름과 몇 

곳의 지명만 다르게 적혔을 정도로 큰 

차이는 없다. 

〈현우경〉의 ‘선사태자 입해품’의 내

용을 자세히 도해한 그림은 북주(北周, 

577~581) 시기에 조영된 둔황(敦煌) 지

역의 막고굴 제296굴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선사태자 입해 본생도〉는 복두형 천

정 동·서·남의 삼면에 길게 서술식으

로 묘사돼 있어, 마치 장황한 한편의 본

생담을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부터 경전의 내용에 비춰 그림을 살

펴보겠다. 

제바달다가 금생에서도 전생에도 여

러 차례 석존을 해치려 했으나, 부처님께

서는 언제나 그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셨

음을 이야기하며, 먼 옛날 제바달다와의 

악연을 말씀하셨다. ①사바세계에 늑나

발미(勒那跋彌)라는 왕이 오래도록 아들

이 없어 천인이 꿈에서 알려준 ②두 선인

(仙人)을 찾아가 아들을 낳기를 청하자, 

③각각 두 선인이 죽어서 ④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뱃속에 잉태되었다. ⑤열 달 

후 두 명의 왕자를 얻은 왕은 관상을 보

는 사람을 불러 태자의 이름을 짓게 했

다. ⑥임신 후 마음이 선해진 첫째 부인

이 낳은 아들은 선사(善事)라 이름하고, 

임신 후 마음이 악해진 둘째 부인이 낳

은 아들은 악사(惡事)라 이름하였다. ⑦

이후 왕은 선사태자만을 사랑하여 세 계

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살게 했고, 선사태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 주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면서 선사태자는 성

품이 온화할 뿐만 아니라 총명해 모든 경

전을 통달했다.⑧어느 날 궁 밖의 풍경을 

좋아하는 선사태자는 금과 은으로 장식

한 흰 코끼리를 타고 많은 호위를 거느리

고 궁을 나와 거지들, 짐승을 죽여 고기

를 베어 파는 백정들, 힘든 고역을 하는 

농부들, 동물들을 무참히 죽이는 사냥꾼,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보았다. 사

람들이 의식을 위하여 중생을 죽이고, 몸

을 힘들게 부리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

고 살기 위해 쌓는 죄업과 뒷날의 과보를 

걱정하며 궁으로 돌아왔다.

⑨선사태자가 부왕에게 궁 밖의 백성

들을 가엾이 여겨 부왕의 창고를 열어 

보시하기를 청하자, 왕이 승낙했다. ⑩

선사태자는 곧 왕의 창고를 열어 온갖 

보물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어 왕의 보배 창고는 3분의 2가 줄게 

되었다. 나라의 운영과 궁의 살림에 쓸 

재산이 바닥을 보이자, 태자가 스스로 

재물을 구하여 중생에게 보시할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⑪그때 어떤 사람은 말하길 큰 바다에 

들어가 용왕궁에 이르러 여의주를 구하

면 가장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라 했다.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큰 결심을 한 선

사태자는 동생 악사태자와 동행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칠보가 가득한 보배섬에 

이르렀다. ⑫보배에 눈이 먼 일행들과 헤

어진 선사태자가 홀로 천녀들이 사는 성

에 이르러 전타마니(旃陁摩尼) 여의주

를 얻어서 일행들과 헤어진 곳으로 돌아

와 보니, 보물을 욕심내어 가득 실은 배

가 가라앉고 있었다. ⑬선사태자가 물결

이 거친 바다에 빠진 악사태자를 구해주

고 여의주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나

쁜 마음이 든 악사 태자가 가시나무로 잠

이 든 형의 두 눈을 찌르고 여의주를 빼

앗아 도망쳤다. 

⑭두 눈을 잃은 선사태자는 떠돌다가 

우연히 약혼녀의 나라인 이사발타국(梨

師跋陀國)에 이르러 어느 소치는 사람을 

만나 그의 집에서 지내었다. ⑮그러나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거문고를 연

주하며 눈먼 악사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문고를 연주하는 태자를 본 이사발

타국 왕의 딸이 약혼자인줄 모르고 선사

태자에게 시집가기를 청하여 선사 태자

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다.    

한편 부왕의 나라로 돌아간 악사태자

는 형님과 배가 함께 침몰해 죽었다고 말

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왕이 선사

태자가 기르던 비둘기에 편지를 묶어 태

자를 찾아오라 명하였다. ⑯먼 하늘을 날

아다니던 비둘기가 선사태자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자, 

눈이 먼 태자는 편지에 그간의 사정을 모

두 적어서 비둘기에 묶어 보냈다. 비둘기

가 전해준 편지를 통해 악사태자의 악행

을 알게 된 부왕은 악사를 옥에 가두고 

선사태자 부부를 모셔오게 하였다. 

궁에 돌아와 부왕과 어머니를 만난 선

사태자가 더 이상 악사를 미워하지 않으

며, 여전히 동생을 아낀다고 맹세하자 두 

눈을 뜨게 됐다. 이후 선사는 동생이 땅

속에 숨긴 여의주를 찾아 여의주의 신비

스러운 힘을 빌려 텅텅 빈 국고를 채우

고,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끝없이 나누어 주었다.  

제바달다의 악행에 분노하는 아난에

게 석가모니께서 “말 못할 고통을 겪었

지만 그래도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

바달다를 사랑하고 가엾이 여겼다. 하물

며 지금 나는 불도를 이루어 번뇌를 모두 

없애고 자비를 널리 펴는데 나에게 조그

만 해를 입혔다 하여 어찌 사랑하고 가엾

이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수백 개의 전생담 중에서 〈월인석보〉

에 ‘선우태자 본생담’이 실린 이유는 악

인 악우태자를 향한 선우태자의 변치 않

는 사랑과 형제애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위험도 무릅

쓰고 여의주를 얻어 온 선우태자의 행동

이 유학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는 조선의 

이념을 널리 알리기에 가장 적합하였을 

것이다.

‘월인석보’ 수록된 본생담 중 하나

선우·악우태자 형제 이야기 담아

‘선우태자’는 석가모니 부처 전생

악우 악행에 선우는 자비로 품어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둔황 막고굴 제296굴에 그려진 〈선사 태자 입해 본생도〉의 모습. 6세기 북주시대에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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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죽염 30년 전통
조 상 의 얼 과 혼 이 담 긴
우 리 민 족 의 대 표 죽 염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
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
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